
중국산 탄산바륨·스트론튬 수입 급증
9 1년 3 4 6 5톤·9 2년7월 현재 2 3 2 1톤 달해 … 전체 수입량은 감소 추세

국내 탄산바륨·탄산스트론튬 시장이 연평균 3~5%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, 중국산 수입이

계속 증가하고 있다.

탄산바륨·탄산스트론튬은 지난 9 0년 4월 대한정밀화학(대표 심세진)이 국산화, 연간 4만5 0 0 0톤 그

래뉼타입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

지난해 대한정밀화학은 4만5 0 0 0톤을 생산해 T V브라운관·모니터용 3만3 0 0 0톤, 타일·도자기 등 세

라믹용 1 5 0 0톤 등 3만4 5 0 0톤을 국내에 공급하고, 일본 및 동남아 등지에 8 9 0 0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

타났다. 다만, 페라이트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세라믹용도 일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

다.

특히, 연간 6 5 0 0톤이 소요되는 페라이트용은 입도 1 ~ 2㎛, 순도 9 9 . 9 %의 고순도제품을 요하고 있고,

그래뉼 타입이 아닌 파우더 형태만이 사용되고 있어 제조공정상 다른 국산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

는 지적이다.

세라믹용은 4 0㎛ 이하의 파우더 형태를

사용중인데, 국산품과 수입품이 5 0대5 0

비율로 사용되고 있으며, 수입품은 대

부분이 저가의 중국산으로 원가절감 차

원에서 사용량이 증가할 전망이다.

탄산바륨·탄산스트론튬의 수입은 9 0년

1만6 0 0 0톤, 91년 8 3 9 3톤, 92년 7월 현재

3 8 6 0톤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.

그러나 중국산은 9 1년 3 4 6 5톤, 92년 7월

현재 2 3 2 1톤이 수입됐고, 가격도 국산

품의 5 5 %에 불과해 수입량이 증가할

전망이다. 페라이트용은 고품질의 독일

산, 세라믹용은 국산품 사용비율이 일

정 수준에 달해 중국산 수입은 한계가

있다는 지적이다.

현재 탄산바륨은 국산이 톤당 5 4 0달러

선, 중국산이 3 0 0달러선, 독일산은 4 3 5달러선에 거래되고 있으며, 탄산스트론튬은 중국산이 톤당 7 2 0

달러, 독일산이 9 5 0달러, 국산이 1 0 5 0달러선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1 1 / 1 5 >

구 분

생 산 능 력

총 생 산 량

국 내 공 급

중 국 산

합 계

TV 브라운관용

페라이트용

세라믹₩기타시약

일 본

합 계

수

입

공

급

수

요 수

출

수 량

4 5 , 0 0 0

4 3 , 4 6 4

3 4 , 5 0 0

3 , 4 6 4 ( 1 , 0 9 7 )

8 , 3 9 3 ( 4 , 2 0 7 )

3 , 3 0 0

6 , 5 0 0

3 , 0 0 0

6 , 7 6 8 ( 3 , 5 6 0 )

8 , 9 6 4 ( 4 , 4 1 1 )

비 고

그래뉼타입

1 ~ 2㎛ 파우더타입

4 0㎛ 이하 파우더타입

주) 괄호안은 금액

(단위:톤, 1000달러)

<표> 탄산바륨·탄산스트론튬시장현황( 1 9 9 1년 기준)


